
태양광, 중국-EU 반덤핑관세 유예
8월6일부터 합의사항 실시 … 와트당 0.56유로 이상에 7GW까지 면제

유럽연합(EU)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유예조치가 8월6일부터 시행된다.

EU 집행위원회는 7월29일 중국과 태양광 패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신규 관세율 부

과시한인 8월6일부터 합의사항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.

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“EU 28개 회원국이 거의 만장일치로 중국과의 합의에 동의했다”고 밝혔다.

EU는 6월6일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11.8%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상태에서 중국과의 협상

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6일부터 반덤핑관세를 47.6%로 올리기로 결정해 무역전쟁 발발이 예고됐었다.

EU와 중국은 6주 동안 베이징과 브뤼셀을 오가며 협상을 벌인 끝에 중국이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출가

격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하고 EU가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마무리지었다.

중국은 와트당 0.56유로(약 820원) 이상으로 수출하는 대신 EU는 유럽수요 15GW의 약 50%인 7GW까지는

관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 따라 중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은 7GW까지는 반덤핑관세가 면제되나 7GW를 초과하면 47.6%의

관세가 부과된다.

EU의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은 중국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생산코스트 이하로 유럽시장에 덤핑 수

출하고 있다며 제재를 요구해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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